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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파업 13일차 상경투쟁
실질적인 교섭 지지부진 이유 … 회사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신규투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질적인 주 5일제 근무 쟁취 등을 내세우며 6월2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구미의 코오롱 노동조합(위원장 장철광)이 7월5일 오후부터 2박3일간 본사 상경투쟁에 나섰다.

코오롱 노조는 상경투쟁의 이유에 대해 6월3일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실질적인 교섭에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파업 직후인 6월26일 구조조정안을 철회

와 신규투자 계획을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본사 상경투쟁을 통해 구미공

장 재투자에 대한 이웅렬 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

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코오롱그룹의 모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던 구미공장 노동자들이 대책 없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구

미공장에 대한 신규투자를 전제로 회사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 경영진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는 한 코

오롱 노조의 파업은 계속될 것임을 확실히 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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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구미에서 진행된 코오롱의 파업문화제


